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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은행나무 수피 그을음 관리

(1) 진입로 주변

① 현 상태

■ 수피 그을음

- 은행나무 수피의 고유 색깔인 회백색, 배롱나무 수피의 고유 색깔인 

적갈색을 타내지 못하고 검게 그을려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.

■ 수세약화

- 은행나무는 식재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식재 당시의 수형을 

그대로 유지하는 등 극히 쇠약하고 잔가지 발생 또한 미약하여 조

경가치가 크게 떨어짐.

■ 원인

- 흡즙해충 발생 : 수피가 검게 그을린 것은 생육기에 잎, 잔가지, 줄

기 등에서 수액을 흡즙하는 깍지벌레, 응애, 진딧물 등의 배설물에 

의하여 수피가 오염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. 특히, 배롱나무의 수

피 그을음 현상은「주머니깍지벌레」피해임. 

- 식재 및 양생관리 부실 : 식재지 토양불량, 식재불량, 식재 이후 양

생관리 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쇠약함.



■ 검게 그을린 진입로 주변 은행나무 수피

수피가 검게 그을려 미관을 해치는 은행나무(2014. 1. 24.)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수피 그을음병 방제

- 기계유유제 살포 : 배롱나무에 발생하는 주머니깍지벌레는 2월에 기

계유유제 1,000㎖/ 물20ℓ를 살포할 것. 기계유유제는 약해우려가 있

으므로 유념하고 새싹이 피기 15일 이전에 시약하여야 함(원색수목

환경관리학 - p. 370 참조). 

- 깍지벌레 약 살포 : 생육기에 발생한 깍지벌레는 디메토에이트(로고) 

20㎖/ 물20ℓ를 수관살포 할 것(원색수목환경관리학 - p. 363 참조). 

- 생육기 깍지벌레 발생유무 점검 : 일반적으로 은행나무는 병해충이 

적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깍지벌레 발생이 많아 수세

약화를 초래함.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생육기인 7~8월

에 잎과 잔가지 등에서의 깍지벌레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깍

지벌레 약을 살포할 것(원색수목환경관리학 - p. 363 참조).

■ 은행나무 수세약화 치료

- 시비 : 2월 하순~3월 중순경 근원부에서 60~80cm 떨어진 뿌리권 

토양을 깊이 20cm, 폭 20cm, 길이 50cm의 도랑모양 구덩이 4개(4

방향)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넣은 다음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각각 



10개씩 총 40개를 골고루 넣고 묻어줌.

- 멀칭 : 시비 후 거적, 바크, 잔디 예초물 등을 뿌리권에 3~5cm 두

께로 깔아준 뒤 물을 뿌려 잠재우고 멀칭 재료 비산 방지용 그물망

을 덮어 고정시키거나 줄의 띄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함. 예초물

로 멀칭을 하면 잔뿌리가 무수히 나오지만 가뭄기에 멀칭 재료가 마

르면 뿌리도 말라죽으므로 멀칭 재료가 마르지 않도록 관수해야 함.

- Water bag 설치 : 향후 1~2년간 뿌리권에 물분을 만들고 7일 이상 

가뭄기에는 수시 관수하되, 인력여건이 안될 경우 관수용 물주머니

를 달아 수분공급


